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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귀성길 

걱정 붙들어 매세요
ISO TC 204 ITS 주도의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표준화

국제표준화기구 지능형교통시스템 표준화기술위원회 (IS。TC 204 HS) 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로와 차량을 아우르는 지능적인 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표준화작업을 주도해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 

는 스마트폰 보급과 더불어 다양한 ITS 응용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대한 표준화가 WG 171 중심으 

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편집자〉

▲ 위치 시간, 상황에 따른 도로상 

황과 최적화된 교통정보를 제공하 

는 동적 내비게이션의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y 울에서 직징생활을 하고 있는 박 과장은 추석 명절만 되면 꽉 막힌 도로 
丿、 위에서 한 나절 가까이를 보낼 생각에 한숨부터 나오곤 했다. 그러나 올해 

는 큰 맘 먹고 장만한 스마트폰에 거는 기대가 큰데, 특히 최근 들어 실시간 교통정 

보와 도로상황을 알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기 때문 

이다. '



동적 내비게이션 시대의 교통정보

바야흐로 단순 경로안내 위주의 내비게이션 시대를 넘 

어 위礼 시간, 상황에 따른 최적화된 교통정보를 기반 

으로 실시간 교통상황을 제공하는 동적 내비게이션의 

시대가 오고 있다. 현재 보편화되어 있는 차량 내 거치 

방식 내비 게이션의 대부분은 네트워크 연동기능을 사용 

하지 않으며 따라서 단순히 GPS 수신기를 이용한 차량 

의 위치정보에 기반해 지도에 내 차 위치 표출, 목적지 

까지의 경로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이 

러한 경로 안내는 실시간 교통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 

은 것으로 내비게이션의 안내만 믿고 이동하다간 중요 

한 약속이나 회의에 늦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공공 

및 민간차원의 정보제공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도로교통공단의 고속도로교 

통정보와 경찰청의 '교통알림e'를 들 수 있다. 교통지도 

에 표시된 색상을 통해 전국의 고속도로 상황을 한 눈 

에 볼 수 있고, 관심 있는 고속도로 구간의 교통상황을 

좀더 자세히 알 수 있으며 CCTV 사진을 통해 도로상황 

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상업 서비 

스에서는 이동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전송받은 교통정 

〈그림〉실시간 교통정보 기반의 내비게이션

보를 바로 적용하여 설정한 목적지까지 경로를 동적으 

로 안내해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젠 고향집으로 출발 

하기 전에 미리미리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내비게이션 

에서 안내해주는 최적의 경로를 따라 간다면 주차장처 

럼 꽉 막힌 도로에 정체될 필요 없이 대안으로 선택한 

도로 경로를 통해 여유 있고 쾌적한 귀성길에 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시간 교통정보는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될 수 있는 것일까? 언뜻 보기에 몇 자 안 돼 보이 

는 교통정보가 사용자 단말에까지 표출되기 위해서는 

상상 외로 많은 정보의 수집, 분석, 처리, 전송, 표출작 

업이 필요하며 이런 작업은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 상에 

서 동작하기 때문에 서로 간 약속된 규약이 필요하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국제표준화

1992년에 시작된 ISO TC 204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이하 지능형 교통시스템） 위원회에 

서는 매년 봄, 가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국제표준화회의 

를 개최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로와 차량 

을 아우르는 지능적 인 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표준화 

작업을 주도해오고 있다. 표준화의 주된 범위는 교통시 

스템의 기본적인 구조로부터 

내비게이션 데이터 전송구조, 

통신방식, 자동요금징수, 대중 

교통, 교통정보 형식 （TPEG）, 

스마트폰 응용, 차량 경고시스 

템 등 광범위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요소 기술 

들이다. 표준개발을 담당하는 

Working Group은 16개이나, 

현재는 14개 WG이 활동 중에 

있다. 2개의 WG 의장직을 수 

임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 

롯한 4개 국가（미국, 일본, 영 

국, 독일）로 우리나라도 TC 

204의 중심 국가 중 하나로 우 

뚝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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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TC 204 표준화 범위

1 착업반 표준甜 내용 : 작업반 표준화내용 |

脸j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조 W10 여행자 정보 시스템 (TPEG 교통정보)

WG3 내비게이션 맵 데이터구조 WG11 경로안내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

W4 차량자동인식 腌14 차량/모로 경고 및 제어 시스템

WG5 통행료자똥 징수 WG15 단거리 전용 통신 (DSRC)

WG7 물류 관리 WG16 공卜대역 통신

刷G 흥 대중교통과 긴급상황 V貽17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WG9 통합 운송 정보 관리 및 제어 WG18 도로—인프라 협력 시스템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적용되는 지리 데이터베이스(ISO 14825), £용 프로그램 인 

터페이스(ISO 17267), 위치참조(ISO 17572)와 같은 표준들이 제정되었고 교통정보 

수집의 기초인 프로브 데이터(ISO 22837)는 2009년에 제정 완료되었고, 노변 통신 

장치와 교통정보 센터 사이의 교통정보 데이터 교환 표준은 ISO 15784-1,3(2008년) 

에 따라 정의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국내 서비스를 위해 기본교통정보기술기준을 수 

립하여 15784 국제표준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DMB 방송채널을 통해 제공되어 온 

TPEG 교통정보(ISO 18234) 등도 일찍 표준화가 완료되어 서비스에 적용되어왔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다양한 ITS 응용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대한 표준화가 WG 1.7을 중심으로 활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의장 

국이 되어 산하 연구기관과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폰 

과 차량 간의 정보 교환 규약(ISO 13185)을 필두로 하여 차량 안전서비스 권고(ISO 

13184), 실내 내비게이션(예비단계) 등의 국제표준들이 국내의 앞선 기술에 기반해 

우리나라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외 디지털지도의 표현방법(ISO TC 211 

의 지리정보시스템), 실내외 위치 기반 서비스(OMA의 위치그룹)에 대한 표준이 부 

가적으로 제공되면 더욱 더 정확하고 눈으로 보기 쉬운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가능 

해진다

유럽 주도의 협력적 교통시스템

2006년부터 개발되어 온 유럽의 •Cooperative System'을 유럽 전역에 구축하기 

위하여 'EU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ISO TC 204 내에 WG 18을 새로이 구성하여 표 

준화작업에 착수하였으나, 이는 기존 WG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표준내용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내부적인 대응방안을 수립 중에 있 

다.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 rrs 시장 진출 기회가 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예 

의 주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선진국보다 앞선 교통 인프리를 구 

축해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제표준화에의 참여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교통 

시스템은 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 자원이자 인프라이므로 더욱 더 기술개발 

과 이에 기반한 표준 선도를 통해 협소한 국내시장을 넘어 국제시장을 주도할 수 있 

도록 산학연의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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